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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조합원 자격을 정한 단체협약은 협약적용의 범위를 규정한 것임을  

확인한 사례 

[대상결정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5. 1.자 2018카합10031 결정] 

 

이광선 변호사 | 이성준 변호사 

 

OO노동조합 A지부(이하 ‘A지부‘)와 주식회사 A는 2014년 단체협약에서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하면

서 ”현 회사의 직급상 이사대우 이상 임직원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이사대우 이상으로 인사발령

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근로자 B는 2016년 1월, 부장에서 이사대우 직급으로 승진했고, 그 이후인 2017

년 11월에는 A지부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A지부가 B를 단체교섭 담당자로 지정하고 단체교섭을 요청하자 회사는 “B는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

원 자격을 상실했으므로 지부 위원장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며, 따라서 B를 단체교섭 담당자로 한 

A지부와는 단체교섭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A지부가 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 및 조

합활동보장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에서 조합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과 노조법에서 보호하는 근로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사용자에게 의존하게 하므로 노조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은 단체협약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봐야지,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로 볼수는 없다“고 판시했습

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의 조합원 자격과 위원장 자격이 정당하게 인정되므로, 회사는 A지부와 단체

교섭에 응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교섭사항이 명확한 부분에 한하여 단체교섭응

낙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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